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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한계기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을 뜻하며, 한계기업 

증가는 산업 내의 금융자원,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건설산업은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경제위기에 취약하여 연쇄부도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의 내실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기업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건설산업의 동향을 산업적 총괄 지표가 아닌 기업 수준으로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건설업 외감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함

 - 2016년부터 2021까지의 건설업 외감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외감기업의 경영실적을 세부업종별로 

분석하였음

 - 2019년 이후 최근 3개년의 건설 한계기업을 도출하고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특징을 파악함

Ⅱ. 국내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동향

○ 외감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이거나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등의 요인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외부의 

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님

○ 국내의 외감기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산업의 외감기업 수는 33,250업체이며, 

외감기업의 약 95%는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업의 외감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2,064개사로 2017년 1,889개 이후 지속해서 증가

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63.6%) 및 중소기업(82.7%)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체 등록 

건설업체 중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요 약
2022 통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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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합건설업종 중 건물건설업이 가장 많은 비중(60.7%)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타 세부 업종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건물건설업의 외감기업 업체 수 

증가율(19.5%)이 가장 높음

○ 국내의 한계기업 수는 3,572개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감업체 수 대비 

비중은 14.9%를 나타내고 있음

Ⅲ.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

○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034억 원으로 종합건설업이 1,311억 원, 전문건설업이 

58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종합건설업종 내에서는 건물건설업(1,247억 원)보다는 토목건설업

(1,403억 원)의 평균매출액이 더 높았고, 전문건설업종에서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696억 원), 

건물설비 설치공사업(625억 원), 기반조성 및 시설물 공사업(619억 원),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417억 원), 건설장비 운영업(262억 원)의 순이었음

○ 2021년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6.2%으로, 종합건설업체는 7.2%, 전문건설업체는 

2.8%의 이익률을 나타냈으며, 순이익률은 종합건설업체 5.9%, 전문건설업체는 2.6%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종합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은 토목과 건물공사업 모두 2017년 대비, 전년 대비 상승함

  - 반면 전문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은 모든 업종에서 2017년 대비,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종합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토목과 건물공사업 모두 2017년 대비,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반면 전문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모든 업종에서 2017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 대비로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과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였음

○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영업이익률(6.8%)과 순이익률(6.0%)은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4.9%), 순이익률(3.2%)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대기업과의 

이익률 격차는 커지고 있음

○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최근 5년간 하락 추세였으나 133.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산업의 외감기업 부채비율인 80.1%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 종합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41.9%이며, 건물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60.9%로 토목건설업의 

부채비율 129.6%보다 높은 수치임

  - 전문건설업의 부채비율은 86.6%로 종합건설업체보다 낮으며, 업종별로는 장비 의존도가 

높은 건설장비 운영업이 124.1%로 높았으며, 반대로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68.9%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타 업종은 70~100%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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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설 한계기업 동향 및 특징 분석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

(이자비용)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건설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기준으로 6.6 

수준으로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 8.9보다 낮아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업종임

○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업체는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 많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취약기업으로 2021년 기준 647개 업체로 2017년 370개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73.6%)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년 대비 

1.1%P 증가한 35.5%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은 전년 대비 4.7%P 증가한 

22.7%를 나타내고 있어 전문건설업의 취약업체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건설업내의 한계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231개 업체로 2017년에 164개사에서 40.9% 

증가하였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 이러한 한계기업 증가에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종 양 업종의 한계기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2019년 111개였던 건물건설업의 한계기업은 2020년 126개, 2021년에는 

141개로 증가하였고, 토목건설업도 2019년 37개, 2020년 48개, 2021년 57개로 꾸준히 

증가함

○ 또한 전문건설업종 역시 2019년 16개에 불과하던 한계기업이 2020년 들어 29개 업체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1년도 33개로 증가추세에 있음

○ 건설업의 한계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업종별 비중(한계기업 업체 수/업종 내 외감기업 

업체 수)을 살펴본 결과 전체 건설업에서 약 13.1%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종합건설

업은 17.6%, 전문건설업은 5.1%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12.6%, 건물건설업의 한계

기업 비중은 21.1%로 나타나 건물건설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문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업종은 5%대 미만으로 나타남 

○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전체 231개사 중 32개사로 13.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199개사로 86.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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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업종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이며, 전문건설업종 한계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였음

○ 한계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결과 수도권(11.2%)보다는 비수도권의 비중(15.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수도권은(△0.7%P)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

권의 증가율(1.2%P)은 상승하였음

Ⅴ. 결론

○ 한계기업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 또는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하거나 매출의 

축소 또는 영업이익률 등의 악화 등 영업이익 적인 측면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음

○ 건설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자율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한 후 이후 하락하여 2021년까지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계기업의 증가원인은 

이자비용의 부담 보다는 영업이익의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종합건설업종은 업종 전반의 순이익률은 증가하였으나,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업종 

내 양극화 그리고 비수도권 중심의 종합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반면 전문건설업종은 부채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건설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여 전문건설업 한계기업의 증가는 업종 전체의 

수익성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대기업들은 2021년도에 증가한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단가계약(일정기간의 공급 계약)

등의 리스크 헷지 역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원가 상승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문제는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이 유지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2년의 

상황을 들 수 있는데, 최근 PF대출 사태 등으로 인해 자금의 직간접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면, 2022년의 건설업 내 부실기업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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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설산업의 2021년 대외변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와 양적 완화의 지속으로 부정적인 

변수와 긍정적인 변수가 복합된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산업의 외형적 확산은 지속되었으나 

실익의 추구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전세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백신의 보급이 확산되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계에 걸쳐 가장 높은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기록하였음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를 직접적으로는 550만 명으로 

산정되었으며,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률을 고려하면 약 1,500만 명으로 추산함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고조로 인해 각국의 정부들은 이동제한과 셧다운을 실시하였으며, 

건설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물류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야기하였음 

 그러나 2021년 12월까지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국내 건설산업 역시 

건축공종을 중심으로 외형적 확대를 가능케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실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이러한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상황에서 건설경기는 고점에 다다랐으며, 하강기를 대비하지 않은 

기업들의 무리한 확장은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과 유동성 악화의 위험성을 증대시킴

 특히, 양적 완화 정책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같이 수반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계기업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계기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을 뜻하며, 한계

기업 증가는 산업 내의 금융자원,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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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지원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기업의 자연적인 퇴출을 저해하게 

되고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연명하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음

 건설산업은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지난 경제위기에 많은 기업이 도산과 워크아웃을 

경험하였으며, 이어진 연쇄부도로 인해 중소기업과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한편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과거 1990년대 후반의 IMF 위기 및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건설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긍정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실외작업 및 

장비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팬데믹의 직접적인 제한에 영향이 적다는 것과 양적 완화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들 수 있는 반면 글로벌 유통망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들 수 있음

 따라서 이번 한계기업 분석은 코로나 팬데믹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건설업 전반적 경기에 따른 기업의 실적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본 조사는 세 가지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건설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과 두 번째는 건설업 내의 한계

기업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여 부실기업의 현황을 파악한 점,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및 건설

경기 호황 등의 외부적 환경이 건설업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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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범위 및 구성

 조사의 범위는 건설업 외감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최근 건설업체 동향을 살펴보고 한계

기업의 동향 그리고 특징을 분석하여 건설업체 부실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건설업 내의 한계기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한계기업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뿐 아니라 매출 동향, 재무구조 등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건설업 전체의 한계기업뿐 아니라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세부업종까지 파악하여 

건설업 내부에서 세부적인 업종까지도 분석하였음 

 보고서 구성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장은 서론으로 조사의 배경 및 조사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및 구성에 관하여 서술함

  - 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계기업의 개념과 국내 전체산업의 현황을 파악함

  - 3장에서는 건설업 외감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외감기업 현황과 매출 동향, 

재무구조 동향을 분석하였음

  -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 내의 한계기업 현황을 도출하고 한계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특징을 정리하였음

  - 5장에서는 조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함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서 론
ㆍ조사의 배경 및 목적

ㆍ조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내 외감기업과

한계기업 동향

ㆍ국내 외감기업 동향

ㆍ국내 한계기업의 현황

제3장
건설업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

ㆍ건설업 외감기업 매출액 동향  

ㆍ건설업 외감기업 이익률 동향

ㆍ건설업 외감기업 재무구조 동향

제4장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및 특징 분석

ㆍ건설 한계기업 동향

ㆍ건설 한계기업 특징

제5장 결 론 ㆍ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그림 I-1]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Ⅱ
1. 국내 외감기업 및 건설 외감기업 동향

2. 국내 한계기업 동향

2022 통계보고서 

국내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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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동향 

1. 국내 외감기업 및 건설 외감기업 동향

1) 국내 외감기업 동향

 외감기업은 외부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해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 

유한회사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음

 외부감사의 대상은 주권상장법인(해당 또는 차해년도 예정회사 포함),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이

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 또는 다음의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됨

   ①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②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④ 종업원 100명 이상(파견 근로자 등 제외)

 감사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되, 대기업뿐 아니라 상당수의 중소기업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자산총액이 5,000억이거나 평균

매출액이 최소 400억~1,500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5,000억 이하 그리고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모두를 충족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 따라서 외감기업은 대기업은 물론 적정규모의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자료 확보를 통해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의 추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은 재무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건설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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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년 10월 시행)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

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

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22.1.27.)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

(31,744사) 대비 1,506사(4.7%) 증가함

  - 新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변경되어 2020년에는 외부감사대상이 일시 감소하였

으나, 2021년에는 자산 및 부채 기준 충족 등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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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2022년

[그림 Ⅱ-1] 국내 외감기업 동향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는 5백억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백억 미만 

업체를 제외하면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적게 분포하고 있음

  - 자산총액별로는 100억 원 미만이 2,363사(7.1%),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21,161사

(63.6%),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4,720사(14.2%), 1,000억 원 이상~5,000억 원 미만 

3,893사(11.7%), 5천억 이상이 1,113개사(3.4%)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업종별 차이는 있겠으나 상위 약 4%의 

업체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자료: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2022년

[그림 Ⅱ-2] 자산규모별 외감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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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외감기업 동향

 건설업의 외감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Nice신용평가에서 운영 중인 KIS-Value를 활용1)하였으며 

한계기업 선정을 위해서 3년 연속의 재무자료가 필요한 관계로 2017년에 개정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가 아닌 제9차 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은 2017년 7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반영된 연도는 

2018년~2020년 3개년에 한정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없음

  - 이번 분석에서는 2017년~2021년의 5개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건설업은 표준산업 분류체계 중 F그룹에 속하며, 표준산업코드 5자리 중 앞자리 41~42의 하위 

산업으로 구분됨

  - 산업코드 (F)41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며, 411은 건물건설업, 412는 토목건설업으로 구분

되며, 하위 건설업 체계를 지니고 있음

  - 산업코드(F)42는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최근 개정된 내용이 아닌 9차 분류체계에 따르면 421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 422는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23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4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는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구분됨

단위: 개사

* 대한건설협회의 주요건설통계의 건설업체 수 인용이며, 전기/통신업체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KIS-Value,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그림 Ⅱ-3] 건설업체 수와 외감기업 수 동향

1) 2022년 8월 말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자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추후 시점에 따라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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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Value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건설업의 외감기업은 총 2,064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509

개사 중 약 2.4% 수준이며, 전기 및 통신업체 수를 감안하면 약 2% 수준임

 건설업체는 4년간 38.6%로 급증하였으나, 외감기업의 수는 4년간 9.3% 증가한 수준으로 건설업체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였음

  - 전체 건설업체 수는 2017년 63,124개사에서 2021년 87,509개사로 4년간 24,385개사가 증가

하며 38.6%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도에 10,327개사가 증가하면서 약 13.4% 증가함

  - 반면 외감기업 수는 2017년 1,889개사에서 2021년 2,064개사로 4년간 175개사가 증가하며 

9.3%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는 19개사가 증가하며 0.9% 성장세에 그침

 건설업종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가 1,312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752개 

업체이며, 규모별로 살펴봤을 때는 대기업이 357개 업체 중소기업이 1,706개사로 나타남

  - 건설업의 외감기업 중 2/3 수준(63.6%)을 종합건설업체가 구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82.7%로 나타남

  - 2017년부터 4년간 종합건설업의 외감기업은 154업체가 증가하여 13.3%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로는 3.2% 증가함

  - 반면, 전문건설업의 외감기업은 약 21개 업체가 증가하면서, 4년간 2.9%(연평균 성장률: 0.7%) 

성장하며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4년간 15개사가 증가하며 4.4% 성장하며, 연평균 1.1% 증가함

  -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4년간 160개사가 증가하며 10.3% 성장하였고 연평균 성장률은 2.5%를 

기록하며 대기업보다 2배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단위: 개사

자료: KIS-Value

[그림 Ⅱ-4] 업종별 건설 외감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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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사

자료: KIS-Value

[그림 Ⅱ-5] 규모별 건설 외감기업 동향

 세부업종별로 봤을 때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설업보다 건물건설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성장률 역시 건물건설업이 더 높았음

  - 2017년 492개였던 토목건설업은 2021년 516개 업체로 24개 업체가 증가하며, 4.9%의 성장

률을 기록하였음

  - 반면 건물건설업은 2017년 666개 업체에서 2021년 796개 업체로 130개 업체가 증가하며, 

19.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건물건설업의 종합건설업 내 비중은 2017년 57.5%에서 2021년 60.7%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목건설업보다 4배 높은 성장률에 기인함

단위: 개사

자료: KIS-Value

[그림 Ⅱ-6] 종합건설업 세부업종별 외감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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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문건설업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부업종 중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업종은 

큰 변화가 없었음

  - 2021년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공사업은 가장 많은 269개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하면 변화가 없었음

  -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세부업종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으로 2017년 

140개였던 업체는 2021년 7개 업체가 증가한 147개 업체로 집계되었으며 성장률은 5.0%임

  - 이외에 전기 및 통신공사업과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이 3%대의 소폭 성장을 기록하였

으나 나머지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168개사), 건설장비운영업(16개사)는 변동이 없었음

단위: 개사

자료: KIS-Value

[그림 Ⅱ-7] 종합건설업 세부업종별 외감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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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한계기업 동향

 한국은행이 2022년 9월에 발표한 한계기업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전체 외감기업 24,005

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 수는 2021년 3,572개로 전년대비 (3,465개 사)소폭 

증가하였음

  - 한국은행의 2021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에서 외부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계기업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

으로 정의하였음

  - 한계기업 수는 2021년 비중은 전년도인 15.3%에서 14.9%로 3,572개로 전년 대비 0.4%P 

소폭 감소하였으나, 분석대상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표본이 22,685개사에서 24,005개사로 

5.8%로 크게 증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한계기업 수> <취약 지속기간 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22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그림 Ⅱ-8] 국내 외감기업 한계기업 규모 및 비중 동향

 한계기업이 보유한 차입금(122.0조 원)도 차입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이 정상기업으로 회복되

면서 2020년(124.5조 원)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한편 코로나19 기간에 한계기업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19년 42.2조 원 → 21년 

53.3조 원)은 상당폭 증가하는 등 한계기업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20~21년 중 저금리에 따른 비은행-은행 간 기업대출 금리차 축소2),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 노력 등으로 인해 한계기업의 비은행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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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한계기업의 비은행 차입 비중은 전체 차입금의 43.6%로 코로나19 위기 직전(19년 

36.6%) 대비 7.0%P 상승한 반면, 동 기간 중 정상기업의 비은행 차입 비중은 1.7%P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 차입금> <금융업권별 차입금>

자료: 한국은행, 2022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그림 Ⅱ-9] 국내 한계기업 규모별 금융업권별 차임금 규모 및 비중

 한편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1년 80.1%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 초과하는 과다부채기업의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음

  -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2020년 77.2%에서 2021년 80.1%로 2.9%P 상승하였음

  -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57.4%에서 54.6%로 2.8P 하락하였음

  - 대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의 비중은 2020년 13.6%에서 2021년 12.8%로 0.8%P 

하락하였음

  - 중소기업 중 부채비율 200% 넘는 기업의 비중은 전년도 17.0%에서 2021년도 16.5%로 0.5%P 

하락하였음

  - 따라서 전반적인 기업의 부채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가 추가로 대출을 

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았던 업체들도 부채를 확장한 것으로 판단됨

2) 기업대출 평균 금리차(저축은행-은행, %p): 17~19년 4.41 → 20~21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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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22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

[그림 Ⅱ-10] 기업 규모별 부채비율 및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 비중

 반면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8.9배로 전년도인 4.6배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며,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4.8배에서 

9.4배로, 중소기업이 1.6배에서 3.5배로 모두 상승하였음 

 이는 2021년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고 수익성도 개선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국내기업들의 이자지급능력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음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22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

[그림 Ⅱ-11] 기업 규모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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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 

1. 건설 외감기업 매출액 동향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21년 기준 1,034억 원으로 전년대비 7.5% 상승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1,311억 원으로 전년대비 8.4% 상승한 가운데 전문공사업 또한 589

억 원으로 전년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종이 전문건설업종보다 2배가 넘는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2017년 1,400억 원으로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다 2021년 들어 상승함

  - 전문직별 공사업은 역시 2017년 1,056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 

들어 반등하였음 

단위: 억 원

자료: KIS-Value

[그림 Ⅲ-1] 건설 외감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동향

 종합건설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 동향은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반등한 가운데 

세부업종인 건물건설업종 역시 2017년부터 2020년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토목건설업종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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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과 유사한 등락을 보이며, 최근 4년간 상승추세에 있던 건물건설업종 역시 하락세로 전환

하며 모든 종합건설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남

  - 토목건설업종은 건물건설업종보다 더 큰 규모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이후 평균 

매출액이 1,3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하였음

  - 건물건설업종은 2017년에 1,121억 원으로 평균 매출액 최대치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9년 이후에는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 대형 건설사의 경우 토목과 건물건설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명확하게 업종의 차이를 구분

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변동폭을 살펴보면, 토목업종보다는 건물건설업종의 하락세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토목건설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8%가 하락했지만, 건물건설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2021년 반등에도 불구하고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인 2020년 기준으로는 토목건설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5.1%가 상승하였고 건물건설

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11.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

단위: 억 원

자료: KIS-Value

[그림 Ⅲ-2] 종합건설업종 외감기업 평균 매출액 동향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대부분의 세부업종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업종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4년간 평균 매출액 상승률이 18.8%로 가장 높게 기록하며 2021년 평균 매출액이 696억으로 

전문건설업 세부업종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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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설비 및 설치 공사업은 2020년까지는 전기통신 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

으나, 2021년에 전년대비 5.7%가 하락하며 625억 원을 나타냄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80억 원대에서 큰 폭의 변화가 

없었으나 2021년에 전년대비 6.5% 상승한 619억 원을 기록함 

  - 반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역시 4년간 4.9% 하락하며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며, 전문

건설업종 중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임 

  - 건설장비 운영업은 2018년 296억 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0년까지 242억 원으로 하락

하였으나 2021년 262억 원으로 반등하였음 

단위: 억 원

자료: KIS-Value

[그림 Ⅲ-3] 전문건설업종 외감기업 평균 매출액 동향

 한편 전문건설업종을 세부업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동향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년도인 2020년도에 비해 다수의 업종이 2021년도에는 5~10%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급증 또는 급감한 업체가 있었음

  -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은 2020년 기준 354억 원의 평균 매출액을 기록하며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에는 전년대비 24.2%가 급락한 268억 원을 기록함

  -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은 5년간 평균 2.5%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1% 상승한 600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은 최근 5년간 등락을 기록하며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21년 평균 

매출액은 655억 원으로 전년대비 8.7% 상승한 수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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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나 2021년에는 

전년대비 5.7% 하락한 625억 원을 기록하였음 

  - 전기공사업은 5년간 연평균 2.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은 전년대비 5.2%를 기록

하며, 743억 원의 평균 매출액을 나타냄

  - 통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공사업으로 5년간 평균 

10.1%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역시 전년대비 11.1% 증가한 615억 원을 기록함 

  -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은 2017년을 정점으로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021년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437억 원을 기록함

  -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의 평균 매출액은 5년간 거의 변동이 없으며 2021년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2.2% 상승한 평균 469억 원을 기록함

  - 유리 및 창호공사업의 세부업종 중 하락세가 가장 심한 세부업종은 2019년 417억 원을 정점으로 

2021년 평균 매출액은 325억 원으로 전년대비 -14.8% 5년간 평균 성장률은 -5.3%로 나타남

  - 기타건축마무리 공사업은 5년 동안 0.6%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대비 8.9% 

상승한 391억 원을 기록함 

  - 건설장비 운영업은 세부업종 중 가장 낮은 평균 매출액인 262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년

대비 8.1% 상승한 수치이며, 5년간 평균 성장률은 –0.8%를 기록함 

<표 Ⅲ-1> 전문건설업 세부업종별 외감기업 평균 매출액 동향
(단위: 억 원, %)

전문건설업 세부업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21년

성장률

5년간

CAGR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290 250 292 354 268 -24.2% -2.0%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544 572 566 570 600 5.1% 2.5%

시설물축조관련

전문공사업
626 608 636 602 655 8.7% 1.1%

건물설비설치공사업 609 626 643 662 625 -5.7% 0.6%

전기공사업 679 669 688 706 743 5.2% 2.2%

통신공사업 418 524 615 553 615 11.1% 10.1%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505 398 333 414 437 5.7% -3.5%

도장,도배 및 내장공사업 479 481 484 459 469 2.2% -0.5%

유리 및 창호공사업 405 403 417 344 325 -5.7% -5.3%

기타건축마무리 공사업 382 377 369 359 391 8.9% 0.6%

건설장비운영업 270 296 284 242 262 8.1% -0.8%

자료: KIS-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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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외감기업 이익률 동향

1) 건설 외감기업 업종별 이익률 동향

 건설업의 수익성 동향을 파악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손실)/매출액×100 이하 영업

이익률)을 파악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6.2%이며, 종합건설

업체는 7.2%, 전문건설업체는 2.8%의 이익률을 나타냄(영업이익률은 외감기업 영업이익합계 / 

매출액합계로 구함)

  -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賣出

額營業利益率)이라고도 하며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냄

  - 총매출액 매출원가를 감산 매출총이익에서 다시 관리비와 판매비용을 제한 것이 영업이익인데 

이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영업이익률임 

  -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다수의 업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수익률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에 5.6%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21년에는 

전년대비 0.2%P 상승한 6.2%를 기록함

  - 종합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5.9%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21년에는 

전년대비 0.6%P 상승한 7.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7년의 고점 수준임

  - 반면 전문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4.7%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

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대비 1.2%P 급락한 2.8%를 기록하며 저점을 갱신하고 있음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4] 건설업종 외감기업 영업이익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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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파악한 결과 2021년 기준 토목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은 

5.4%에 그친 반면, 건물건설업종은 8.6%에 달함

  - 토목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4.5%를 제외하면 5.2~5.4%의 일정한 영업이익률을 기록

하고 있음

  - 건물건설업종 2017년 9.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6.4%로 하락하였

으나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21년도는 8.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5] 종합건설업종 외감기업 영업이익률 동향

 전문건설업 업종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것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장비 운영업이 3.3%,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이 2.8%,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이 1.9%,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이 1.5% 순으로 나타남

  -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2019년 6.9%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21년 5.4%로 다소 감소함

  - 건설장비 운영업은 2018년에 8.0%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1년

에는 3.3%로 급감하였으나 전체 전문건설업에 비하면 높은 수준임

  - 반면 나머지 세부업종들은 전문건설평균인 2.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1.5%)과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1.9%)은 2%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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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세부업종은 201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에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 특히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공사업은 전년대비 55.7%로 영업이익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

으며,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역시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48.2% 감소하였음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6] 전문건설업종 외감기업 영업이익률 동향

 다음은 건설업의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이하 순이익률)을 파악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의 순이익률은 5.2%이며, 종합건설업체는 5.9%, 전문건설업체는 2.6%의 

이익률을 나타냄(순이익률은 외감기업 당기순이익합계 / 매출액합계로 구함)

  - 매출액순이익률은 업종별로 규모나 사업의 성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 활동의 총체

적인 능률 및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됨 

  - 건설업의 순이익률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수익률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에 3.6%의 저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에는 

5.9%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

  - 전문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체와 달리 2018년 4.0%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6%로 지속세를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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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7] 건설업종 외감기업 순이익률 동향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순이익률을 파악한 결과 2021년 기준 토목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4.2%

인 면, 건물건설업종은 7.2%에 달함

  - 토목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2018년 2.0%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은 전년대비 12.0%P 상승한 4.2%에 달함 

  - 건물건설업종의 순익률은 2018년 4.9%의 저점에 달하였으나 202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며 하며 

2021년도는 7.2%의 순이익률을 기록함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8] 종합건설업종 외감기업 순이익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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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업종 중 가장 높은 순이익률을 나타낸 것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4.4%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건설장비 운영업이 3.0%,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이 2.7%,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이 1.8%,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이 1.6%의 순서로 나타남

  -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2018년 5.6%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하여 2021년 4.4%로 다소 감소함

  - 건설장비 운영업은 2018년에 5.9%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1년

에는 3.0%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타 업종들은 대부분 3%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에 순이익률이 모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은 전년대비 36.3%로 순이익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 순이익률이 전년대비 36.1%, 건설장비 운영업도 33.3% 급락

하였음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9] 전문건설업종 외감기업 순이익률 동향

 업종별 이익률을 살펴본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전문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건설

경기가 호경기인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임  

  - 종합건설업종은 2018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토목 및 건축 세부업종 모두 이익률의 호조를 기록

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종은 모든 업종이 오히려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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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외감기업 규모별 이익률 동향

 건설업의 업종 이외에 규모에 따른 이익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으로 구분하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분석하였음

 규모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기준으로 6.8%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9%로 1.9%P의 차이가 났으며, 이러한 격차는 최근 5년 내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6.0%를 제외하면 줄곧 6%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도보다 0.5%P 상승한 6.8%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6.0%에서 2019년 4.4%로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4.9%로 나타남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10] 기업 규모별 건설 외감기업 영업이익률 동향

 규모에 따른 순이익률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순이익률은 2021년 기준으로 6.0%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3.2%로 약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의 순이익률은 2018년 4.0%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21년에는 

6.0%를 기록하며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중소기업의 순이익률은 대기업의 순이익률보다 2017년 4.2%에서 2019년 2.4%로 하락세를 

보였고 2020년에 3.4%로 반등하였으나 2021년 3.2%로 다시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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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11] 기업 규모별 건설 외감기업 순이익률 동향

 주목할 만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과 

건설업 전체의 이익률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대중소기업간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9%P로 2017년 격차와 마찬가지로 최대 격차이며, 순

이익률은 2.8%P로 2021년 들어 오히려 유례없이 심화되었음

  - 또한 업종별 이익률 차이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업의 성장세는 2021년에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임

 이익률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종합건설업과 대기업의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전문건설업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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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 외감기업 재무구조 동향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특히 호황기를 지나 

불황기에 진입할 경우에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먼저 건설업의 부채 및 자본, 부채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5년간 건설업의 부채와 자본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부채 증가율보다는 자본의 증가율이 높아 부채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건설업의 외감기업들은 자본보다는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2017년 이후 

5년간 건설업 외감기업의 자산구조를 분석함

  - 자산구조는 건설 외감기업들의 자기자본 총액 및 부채총액 각각 합산함(자산=자본+부채)

  - 2017년의 건설 외감기업의 자본총액은 67.4조 원에 부채총액이 98.9조 원으로 자산총액 

166.3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166.3%임

  - 이후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부채총액은 143.6조 원으로 약 45.2% 증가하였고 자본총액은 

107.6조 원으로 59.8%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건설업 외감기업의 자산총액은 2017년 166.3조 원에서 251.2조 원으로 51.1% 

상승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66.3%에서 133.4%로 –9.2%P 감소하였음

  - 다만 지난 기간 급격히 감소하던 부채비율의 감소 폭이 2020년 이후 들어서는 줄어들어 부채

비율은 133%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채총액도 증가분이 이전년도 보다 2020년에 더욱 

높은 것은 코로나 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 있음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12] 건설 외감기업 부채/자본 총액 및 부채비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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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141.9%로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나 2020년 이후 부채비율이 등락하고 있음

  - 2017년의 종합건설업 외감기업의 자본총액은 56.3조 원에 부채총액이 89.1조 원으로 자산

총액 145.4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158.1%임

  - 이후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부채총액은 129.3조 원으로 약 45.2% 증가하였고 자본총액은 

91.1조 원으로 61.8%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업의 2021년 자산총액은 220.4조 원으로 부채비율은 141.9%로 나타남

  - 종합건설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2019년 141.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은 144.4%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21년은 자본비중이 증가하며 141.9%로 다시 감소하였음 

단위: 조 원, %

자료: KIS-Value

[그림 Ⅲ-13]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부채/자본 총액 및 부채비율 동향

 종합건설업 세부업종별 부채비율은 건물건설업이 토목건설업보다 높은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부채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건물건설업의 부채비율은 2017년 기준 167.6%에서 2019년 155.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었으나 2020년 155.9%, 2021년 160.9%로 증가함

  - 토목건설업의 부채비율은 2017년 기준 158.1%에서 2019년 127.6%로 하락했으나 2020년 

129.0%, 2021년 129.6%로 증가함

  -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7년 이후 건물건설업과 토목건설업의 부채비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토목건설업의 부채비율이 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건물건설업의 부채비율 감소는 

상대적으로 덜하여 양 업종 간의 부채비율 격차가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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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14] 종합건설업 업종별 부채비율 동향

 한편 전문건설업 외감기업은 부채보다는 자본의 규모가 더 큰 자산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부채

비율 100%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7년 전문건설업 외감기업의 자본총액은 11.0조 원이며, 부채총액은 9.8조 원으로 자산총액은 

20.8조 원 부채비율은 89.2%로 나타남

  - 2021년에 이르러 자본총액은 49.5% 상승하며, 16.5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 역시 45.1% 

증가하며, 14.3조 원을 나타내며 부채비율은 86.6%를 기록하였음 

  - 전문건설업의 부채비율은 종합건설업 부채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도급 

공사를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본 투자나 외부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대기업의 비중이 적어 부채차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다만 2021년은 자본총액의 증가보다는 부채총액의 증가가 더 높았다는 점에서 전문건설 외감

기업 역시 코로나 팬데믹의 저금리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장비 운영업의 부채비율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전기 및 통신공사업의 부채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업종들은 80~100%

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장비 확보 및 의존성이 높아 2017년에는 

197.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2020년에는 부채비율이 119.9%로 

크게 낮아졌으나 2021년 124.1%로 다시 상승하였음

  - 전기 및 통신공사업종은 부채비율이 전문건설업종 중 가장 낮은 68.9%로 전문건설 업종 중에

서는 가장 낮았으며, 최근 2년간은 70% 이하의 부채비율을 보이며 가장 낮은 수치임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은 최근 5년간 80~90% 수준의 부채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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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평균 부채비율인 80% 후반 수준보다는 높은 90% 중반

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역시 80~100% 수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2021년은 

108.1%로 급등하였으며, 건설장비 운영업 다음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함

  - 전문건설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86.6%로 낮은 가운데 건설장비 운영업을 제외하면 큰 폭의 

변화는 없었으나 모든 업종이 2021년 들어 소폭 상승함 

단위: 조 원, %

자료: KIS-Value

[그림 Ⅲ-15]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부채/자본 총액 및 부채비율 동향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Ⅲ-16] 종합건설업 업종별 부채비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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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 한계기업 동향 및 특징

1. 건설 한계기업 동향

1) 건설업 이자보상배율 동향

 앞서 한계기업에 관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연구에서 한계기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활용한 

지표는 이자보상배율을 활용하였음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

비용)으로 나누어서 산출함

  -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

이며,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금융비용을 지불하고도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의 업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

으로 잠재적인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은행 등은 이러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간주함

  - 반대로 이자보상배율이 1.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는 것은 전반적인 산업의 부채 및 이익에 따른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음 

 건설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기준으로 7.6배 수준이며,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전체 외

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 8.9배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며, 지난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5~7배 사이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7년 7.0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9년에는 5.3배로 감소하

였다가 2021년 7.6배로 상향되었음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이 전문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보다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시공을 수행하는 대형 하도급업체와 달리 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

하는 종합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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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7년 6.5배에서 2019년 4.4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반등하여 

2021년 5.5배를 기록함

  - 반면 전문건설업종은 2017년 14.4배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이후 하락

하며 2020년에는 12.3배, 2021년에는 전년대비 급락하며 7.6배로 나타남

  - 2021년의 전문공사업의 급격한 이자보상배율의 변화는 앞의 외감기업 이익률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공사업의 부채총액이 전년대비 15.5%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28.3% 

감소하면서 발생 결과임

  - 결과적으로 2021년의 이자보상배율은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상승과 전문공사업의 이자

보상배율 급락으로 인해 업종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됨

단위: 배

자료: KIS-Value

[그림 Ⅳ-1] 건설 외감기업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면 건물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이 3~8배 사이의 큰 

변동성을 지녔지만 토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4배 수준에서 등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토목건설업은 2017년 이자보상배율이 4.5배이며, 2021년까지 4.7배를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물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토목건설업에 비해 높은 이자보상배율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8.3배의 비율에서 2019년 4.6배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반등하여, 2021년에는 5.9

배로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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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배

자료: KIS-Value

[그림 Ⅳ-2] 종합건설업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최근 5년간의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2년간 반등

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안정되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전문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기준 6.6배로 종합건설업종보다 안정적인 편이나, 

업종별로 편차가 존재함

  - 가장 높은 이자보상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으로 2018년에는 24.4배까지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는 12.8배로 고점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 

  - 많은 업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반조성 및 시설물건축 공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5.1배로 급락하며 전문건설업 평균인 7.6배보다 

낮게 나타남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2017년 15.3배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21년에는 

3.7배로 업종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세부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은 2017년 14.8배에서 등락을 지속하다가 2021년에 9.2배로 하락함 

  - 건설장비 운영업은 타 업종보다 이자보상배율이 낮으며, 2017년 3.5배에서 2018년에는 5.3배로 

상승한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1년에는 2.3배로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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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배

자료: KIS-Value

[그림 Ⅳ-3] 전문건설업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21년 들어 모든 업종의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였으며,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과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

  - 전문건설업 전체의 5년간 이자보상배율은 47.3% 하락한 상황에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5년간 76.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은 57.6% 하락하여 전문공사업 

전체 평균보다 높은 폭으로 하락함

 건설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을 검토한 결과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7.6배로 전체 외감기업 

8.9배에 비하면 다소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021년에 접어들면서 전문건설

업종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전문건설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은 86.6%로 높은 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과 건설경기 하락 시 채무상환능력은 더욱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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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내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기업을 정의하면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지표는 이자

보상배율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경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를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3년 연속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 아닌 업체들을 상황에 따라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있어, 넓은 의미 또는 잠재적인 한계기업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 

동향을 살펴보았음

  - 한계기업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장기적 한계기업으로 

구분하고 당해 연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일시적 한계기업으로 구분함 

  - 한국은행은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를 취약업체로 분류함

  - 따라서 산업 내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동향 파악은 업체 내의 부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업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는 2021년 기준 647개 업체로 2017년 370개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체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2021년 기준 476개사로 2017년 296개사에 비하면 

약 60.8%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외감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중 73.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전문건설업체는 2017년 74개사에서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171개사로 

5년 동안 131.1% 증가하여 종합건설업의 1미만 업체 비중 상승보다 더욱 많이 증가함

  - 외감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7년 19.6%에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019년까지 27.4%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문건설업 1미만 업체의 급증으로 인해 

31.3%로 증가함

  - 참고로 전체 산업의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35.5%로 건설업체의 평균 비중

보다는 높았으나, 2021년 들어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건설산업의 취약기업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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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자료: KIS-Value

[그림 Ⅳ-4] 건설 외감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및 비중 동향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을 살펴보면, 토목건설업체보다는 건물건설

업체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가 증가세가 

높은 편임

  - 토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2017년 87개에서 2018년 120개사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144개사를 유지하고 있음

  - 건물건설업종은 2017년 209개사에서 2020년까지 343개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32개사로 감소하였음

  - 2021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중 건물건설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9.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수는 절대적인 업체 수를 반영하나 업종별로 전체 업체 수가 다르므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비교하기 위해 세부업종 외감기업 내 이자보상

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수 / 업체 수)을 산출하였음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은 33.5%인 가운데 건물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토목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7년 17.7%에서 2021년 28.0%로 5년간 

10.2%P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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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7년 31.4%에서 2020년 43.9%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들어 소폭 하락하며 41.7%를 기록함 

  - 전체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이 35.5%인 것을 감안하면, 건물건설업의 

비중 41.7%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점 그리고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의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Ⅳ-5]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Ⅳ-6]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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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종에서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74개 업체를 차지하고 있던 

1미만 업체는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전문공사업과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중심

으로 1미만 업체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여 2021년에는 171개 업체로 2배 넘게 증가함

  - 전문건설업에서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으로 2017년에는 26개사였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66개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은 2017년에는 15개의 업체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에는 46개 업체로 많이 증가함

  - 전기 및 통신공사업 역시 2017년까지는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2017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업체 13개에서 2021년에 이르러 22개사로 증가세를 보임.

  - 건물설비 및 설치 공사업 역시 2017년에는 16개사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31개사로 증가함

  - 건설장비 운영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2017년 4개사에서 2021년 6개사로 증가함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Ⅳ-7]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

 전문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은 2021년 22.7%인 가운데 건설장비 운영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며, 2021년 들어 모든 전기 및 통신공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1미만 업체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건설장비 운영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7년 25.0%에서 2018년 20.0%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37.5%에 달함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7년 10.4%에서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21년 31.3%로 3배 가까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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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종 역시 1미만 업체 비중이 많이 증가한 업종으로 2017년 

10.0%에서 소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24.5%로 많이 증가함

  -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업종 중 이자보상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2021년 급등하여 18.5%를 기록함 

  -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가 적은 업종 중 하나로 2017년 8.8%에서 

2018년 18%로 급등하며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타업종과 달리 하락하며 14.5%로 하락함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Ⅳ-8]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 동향

3)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건설업체의 한계기업 분석은 한국은행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7년 이후의 재무자료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인 2019년부터 

20201까지의 한계기업을 도출하였음

  - 2017년 이후 3년 연속 실적이 존재하는 업체 중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를 한계기업으로 

선정하였음

  - 지난 3년 연속 KIS-Value에 재무실적이 등록된 업체는 2019년 기준 1,668개사, 2020년 기준 

1,572개사, 2021년 기준 1,763개사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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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내의 한계기업은 2021년 기준, 231개 업체로 2019년에 비하면 67개사인 40.9% 증가하

였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 내의 한계기업 업체 수는 2021년 기준 231개로 2019년에는 164개사였으나, 매년 

증가하며 2021년에는 198개사로 나타남

  - 전문직별 공사업은 2019년 16개 사에서 2020년 29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도 

소폭 증가하여 2021년 33개사로 나타남

  - 3년 연속 실적이 존재하는 건설업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9.8%에서 

2020년에는 12.9%, 2021년에는 13.1%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 증가 폭이 큰 편임

  - 이러한 상승세는 종합건설업체가 2020년 들어 26개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 업종 특성상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의 한계기업이 2020년 들어 거의 2배에 달하는 13개사 

급격히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단위: 개, %

자료: KIS-Value

[그림 Ⅳ-9] 건설업 외감기업 한계기업 업체 수 및 비중 동향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토목건설업과 건물건설업 모두 한계기업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수는 2019년 37개에서 2020년 48개, 2021년 57개로 늘어나 3년 만에 

54.1% 상승하였음

  - 건물건설업은 2019년 111개사에서 2021년 126개 업체, 2021년에는 141개 업체로 3년간 

27.0% 상승하였음

  -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한계기업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의 

특징으로는 토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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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자료: KIS-Value

[그림 Ⅳ-10]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반면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과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그리고 건물설비 및 설치 공사업의 한계기업이 많이 증가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은 한계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2017년 6개사에서 

2020년 11개 업체로 많이 증가하였음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2017년 4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개 업체로 증가

하였으며,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도 수는 적었지만 2019년 1개 업체에서 2021년 6개 업체로 

많이 증가함

  - 반면 전기통신 공사업은 2017년 3개에서 2021년 6개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건설장비 운영업은 

2020년 이후 한계기업이 없음

단위: 개

자료: KIS-Value

[그림 Ⅳ-11]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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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한계기업 특징

1)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건설업 외감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13.1%로 2019년 9.8%대에서 증가하였

으며, 종합건설업종은 물론 전문건설업종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 2019년 건설 외감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한계기업은 2019년 9.8%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1.9%P 증가한 12.9%를 기록하였고 2021년 13.1%로 소폭 증가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19년 14.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7.7%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은 소폭 하락한 17.6%를 기록함

  - 전문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 2019년에 2.6%로 낮은 편이나 2020년 기준으로 4.9%를 기록

하였고 2021년에도 증가하며 5.1%로 나타남

단위: 개

자료: KIS-Value

[그림 Ⅳ-12] 건설업 외감기업 한계기업 비중 동향

 종합건설업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건물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소폭 하락하였으며, 토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더 낮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 내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14.0%에서 2020년에는 17.7%로 전년대비 3.7%P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소폭 하락하며 17.6%로 나타남

  - 토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8.6%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21년에는 12.6%

대로 나타남

  - 건물건설업의 2019년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은 17.7%였으나 2020년 22.2%로 4.5%P 많이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21.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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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건물건설업의 높은 한계기업 비중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토목건설업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Ⅳ-13]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동향

 전문건설업종 내에서는 5.1%의 한계기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이 

7.8%로 업종내 많은 한계기업이 존재하며, 한계기업이 없는 건설장비 운영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은 4~5%의 비중을 형성하고 있음

  -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은 2019년 3.4%의 한계기업 비중을 지니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여 2021년에는 7.8%로 전문건설업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설장비 운영업은 2019년 14.3%의 한계기업 비중을 지니고 있었으나 2020년 이후 한계기업이 

사라지면 2021년까지 이어짐

  -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2019년 2.7%의 한계기업 비중을 지니고 있다가 2020년 6.7%로 증가한 

후 2021년은 5.3%로 소폭 하락함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 역시 2019년 2.7%의 한계기업 비중을 지니고 있다가 2020년 

5.1%로 증가한 후 2021년은 4.7%로 소폭 하락함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은 2019년도 0.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1년에는 4.0%의 비중을 

형성하였으나, 건설장비 운영업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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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Ⅳ-14]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동향

2) 규모별 한계기업 비중

 건설업의 규모별 한계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 한계기업은 큰 변화가 없이 등락을 하지만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건설업의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2019년 30개사에서 2020년 27개사로 2개사 감소하였으나 

2021년 다시 32개사로 증가함

  - 반면 건설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은 2019년 134개사에서 2020년 176개사로 42개사가 증가하였

으며 2021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9개사로 증가함

  - 최근 3년간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소기업만 한계기업이 48.5% 증가

단위: 개

자료: KIS-Value

[그림 Ⅳ-15] 건설 외감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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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규모에 따른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보았음

  -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의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자산

총액이 5,000억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건설 외감기업의 규모에 따른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한계기업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음

  - 2021년 기준으로 규모별 한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체 231개사 중 32개사로 

13.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199개사로 86.1%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 내에서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건설업 내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소폭 더 높았음

  - 종합건설업 한계기업 198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개사 13.1%이었으며, 중소기업은 

172개사 86.9%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종 내에서는 총 33개의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6개사 18.2%이었으며, 중소기업 27

개사로 81.8%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별/규모별 한계기업을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이 전체 한계기업의 74.5%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Ⅳ-1> 기업 규모별 업종별 한계기업 현황(2021년)
(단위: 개, %)

기업
종합건설업 전문공사업 합계

업체 수 업종내 비중 업체 수 업종내 비중 업체 수 전체 비중

대기업 26 13.1% 6 18.2% 32 13.9%

중소기업 172 86.9% 27 81.8% 199 86.1%

총합계 198 100.0% 33 100.0% 231 100.0%

자료: KIS-Value

 2021년 한계기업 분포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비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건설업의 대기업과 전문공사업의 중소기업 한계기업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한계기업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5개사 증가하여 18.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3개사 증가하여, 13.1% 증가함 

  -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합건설업이 24개사 증가하며 전문건설업은 4개사가 증가하며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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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별/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종합건설업의 대기업 증가율(23.8%)과 

전문건설업종 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17.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

공사업의 대기업은 한계기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리하면 대기업은 종합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전문건설업종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더욱 높게 나타남 

<표 Ⅳ-2> 기업 규모별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단위: 개, %)

연도 2020년 2021년 변동비

기업
종합

건설업

전문

공사업
총합계

종합

건설업

전문

공사업
총합계

종합

건설업

전문

공사업
총합계

대기업 21 6 27 26 6 32 23.8% 0.0% 18.5%

중소기업 153 23 176 172 27 199 12.4% 17.4% 13.1%

총합계 174 29 203 198 33 231 13.8% 13.8% 13.8%

자료: KIS-Value

3) 지역별 한계기업 비중

 한계기업의 지역적 분포 및 변동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외감기업과 

한계기업 그리고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았음

  - 지역의 구분은 본사의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구분하였으며, 광역시 및 자치도 17개 지역으로 

구분함

  - 외감기업은 일정 이상의 규모를 지닌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 다른 지역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기를 직접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본사의 위치가 있는 해당 지역 역시 주요 지역시장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의 특성 및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외감기업의 한계기업을 탐색하는 것은 지역적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음

 2020년 권역별 한계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12.8%로 나타나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권역의 한계기업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 광주, 경남의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높았음

  - 지역별 한계기업 비중이 전국 평균 (13.1%)보다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세종(33.3%), 제주(31.4%), 

경남(24.6%), 대전(20.0%), 광주(19.6%), 충남(16.7%), 부산(14.6%)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충북(4.5%), 강원(7.7%), 전남(8.0%), 전북(8.9%)은 1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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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자료: KIS-Value

[그림 Ⅳ-16] 건설 외감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

 2021년 기준으로 외감기업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52.5%)이 비수도권(47.5%)에 소폭 더 많게 

분포하고 있으며, 한계기업은 수도권(104개)보다 비수도권(127개)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수도권 지역의 외감기업은 925개로 전체의 전체 외감기업의 52.5%로 나타났으며, 한계기업은 

104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45.0%를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의 외감기업이 487개, 한계기업 56개로 전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외감기업과 한계기업이 분포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외감기업은 838개로 전체의 전체 외감기업의 47.5%로 나타났으며, 한계기업은 

127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55.0%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를 제외한 권역별로 봤을 때 외감기업의 수는 영남권이 380개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권

(242개), 충청권(161개) 및 기타 지자체(강원/제주 61개)의 순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권역별 한계기업을 살펴보면 영남권이 59개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권(31개), 충청권

(24개), 제주/강원(13개)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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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업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수도권의 한계기업 비중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비수도권에

서는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7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0.7%P 하락하였음

  - 충청권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10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4.9%P 상승하였음

  - 호남권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5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0.3%P 상승하였음

  - 영남권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6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0.6%P 상승하였음

  - 강원 및 제주 지역의 한계기업은 전년과 변동 없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2.3%P 하락하였음

<표 Ⅳ-3> 지역별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변동 현황
(단위: 개, %)

구분*　

2020년 2021년 한계기업 증감

외감기업
한계

기업

한계기업

비중**
외감기업

한계

기업

한계기업

비중

한계

기업

한계기업

비중

수도권 815 97 11.9% 925 104 11.2% 7 -0.7%

서울 428 60 14.0% 487 56 11.5% -4 -2.5%

경기/인천 387 37 9.6% 438 48 11.0% 11 1.4%

비수도권 757 106 14.0% 838 127 15.2% 21 1.2%

충청권 140 14 10.0% 161 24 14.9% 10 4.9%

호남권 208 26 12.5% 242 31 12.8% 5 0.3%

영남권 354 53 15.0% 380 59 15.5% 6 0.6%

강원/제주 55 13 23.6% 61 13 21.3% 0 -2.3%

총합계 1572 203 12.9% 1763 231 13.1% 28 0.2%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3년 연속 실적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KIS-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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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계기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을 뜻하며, 산업 

내의 한계기업 증가는 산업 내의 금융자원,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만들어 결과적

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건설산업은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경제위기에 취약하여 연쇄부도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의 내실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기업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본 조사에서는 건설산업의 동향을 산업적 총괄 지표가 아닌 기업 수준으로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건설업 외감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실적과 한계기업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함

 이번 조사의 의의는 건설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규모별 경영실적 분석하여 건설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과 건설업 내의 한계기업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여 부실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것임

 건설업의 외감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2,064개사로 2017년 1,889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63.6%) 및 중소기업(82.7%)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체 등록 건설업체 

중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세부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합건설업종 중 건물건설업이 가장 많은 비중(60.7%)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타 세부업종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건물건설업의 외감기업 업체 수 증가율(19.5%)이 

가장 높음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034억 원으로 종합건설업이 1,311억 원, 전문건설업이 58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종합건설업종 내에서는 건물건설업(1,247억 원)보다는 토목건설업(1,403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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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이 더 높았고, 전문건설업종에서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696억 원),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625억 원), 기반조성 및 시설물 공사업(619억 원),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417억 원), 건설장비 

운영업(262억 원)의 순이었음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건설업의 평균 매출액은 2.8% 증가했지만 건물

건설업은 업체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 감소하였음

  - 전문건설업종은 업체 수는 약간 증가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기 및 통신 공사업(18.8%)의 평균 

매출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공사업(5.8%),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

(2.5%)이 소폭 성장한 가운데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4.9%), 건설장비 운영업(-3.1%)은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하였음

 2021년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6.2%이며, 종합건설업체는 7.2%, 전문건설업체는 

2.8%의 이익률을 나타냈으며, 순이익률은 종합건설업체 5.9%, 전문건설업체는 2.6%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종합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은 토목과 건물공사업 모두 2017년 대비,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반면 전문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은 모든 업종에서 2017년 대비,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종합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토목과 건물공사업 모두 2017년 대비,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반면 전문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모든 업종에서 2017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 대비로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과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였음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영업이익률(6.8%)과 순이익률(6.0%)은 전년대비 상승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4.9%), 순이익률(3.2%)은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대기업과의 이익률 격차는 

커지고 있음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최근 5년간 하락 추세였으나 133.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산업의 외감기업 부채비율인 80.1%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 종합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41.9%이며, 건물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60.9%로 토목건설업의 부채

비율 129.6%보다 높은 수치임

  - 전문건설업의 부채비율은 86.6%로 종합건설업체보다 낮으며, 업종별로는 장비 의존도가 높은 

건설장비 운영업이 124.1%로 높았으며, 반대로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68.9%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타 업종은 70~100%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

비용)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건설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기준으로 6.6 수준으로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 8.9보다 낮아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업종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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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 많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기준이 되는 이자

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는 2021년 기준 647개 업체로 2017년 370개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73.6%)을 차지하고 있음

 2021년 기준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년 대비 1.1%P 

증가한 35.5%를 나타내는 반면, 전문건설업은 전년대비 4.7%P 증가한 22.7%를 나타내고 있어 

전문건설업의 취약업체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설업내의 한계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231개 업체로 2017년에 164개사에서 40.9% 증가하

였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많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한계기업 증가에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종 양 업종의 한계기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2019년 111개였던 건물건설업의 한계기업은 2020년 126개, 2021년에는 141개로 

증가하였고, 토목건설업도 2019년 37개, 2020년 48개, 2021년 57개로 꾸준히 증가함

 또한, 전문건설업종 역시 2019년 16개에 불과하던 한계기업이 2020년 들어 29개 업체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21년도 33개로 증가추세에 있음

 건설업의 한계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업종별 비중(한계기업 업체 수 / 업종내 외감기업 업체 수)을 

살펴본 결과 전체 건설업에서 약 13.1%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종합건설업은 17.6%, 전문

건설업은 5.1%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12.6%, 건물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1.1%로 나타나 건물건설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문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업종은 5%대 미만으로 나타남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전체 231개사 중 32개사로 13.9%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199개사로 86.1%를 차지함

  - 종합건설업종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이며, 전문건설업종 한계기업

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8%였음

 한계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결과 수도권(11.2%)보다는 비수도권의 비중(15.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수도권은(△0.7%P)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증가율

(1.2%P)은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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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한계기업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 또는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하거나 매출의 

축소 또는 영업이익률 등의 악화 등 영업이익 적인 측면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자율은 2017년부터 2018년

까지 상승한 후 이후 하락하여 2021년까지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계기업의 증가원인은 

이자비용의 부담보다는 영업이익의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먼저 종합건설업종은 업종 전반의 순이익률은 증가하였으나,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업종 내 

양극화 그리고 비수도권 중심의 종합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반면 전문건설업종은 부채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건설경기 호황

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여 전문건설업 한계기업의 증가는 업종 전체의 수익성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대기업들은 2021년도에 증가한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단가계약(일정 기간의 공급 계약) 

등의 리스크 헷지 역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원가 상승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문제는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이 유지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2년의 상황을 

들 수 있는데, 최근 PF대출 사태 등으로 인해 자금의 직간접 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

하면, 2022년의 건설업 내 부실기업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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